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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갈등 중재 4단계
누가 이겼는지보다 안전하게 멈추고 다시 해결하는 경험을 만듭니다.

참고 원천: 유니세프 형제 갈등 안내, 미국소아과학회 형제관계 안내 · 검토일 2026-07

가정·교육 현장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멈추고 안전 확보

“멈춰. 몸은 다치게 하지 않아.”

때리기·밀치기·던지기가 있으면 아이와 물건을 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가라앉도록 기다립니다.

2단계 각자의 이야기 듣기

“한 명씩 말할 거야. 먼저 네가 본 일을 말해 줘.”

말을 끊지 않고 들은 뒤 사실·감정·바람을 짧게 되짚습니다. 두 설명이 달라도 바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3단계 문제를 비난 없이 바꾸기

“두 사람 모두 지금 같은 자동차를 쓰고 싶구나.”

‘욕심쟁이’, ‘울보’ 같은 딱지를 빼고 공동의 문제로 바꿉니다. 형·동생 비교와 나이로 양보시키기는 금지합니다.

4단계 해결책 고르고 시험하기

“어떻게 하면 둘 다 괜찮을까?”

번갈아 쓰기·함께 쓰기·다른 재료 더하기 중 하나를 골라 짧게 해 보고, 괜찮았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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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판 · 그대로 말해 보세요
짧은 문장을 반복하고, 각 아이에게 같은 말할 시간을 줍니다.

참고 원천: 유니세프 형제 갈등 안내, 미국소아과학회 형제관계 안내 · 검토일 2026-07

가정·교육 현장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멈춤 안전부터

“손은 멈출게. 화난 건 괜찮지만 사람을 때리지는 않아.”

“이 장난감은 잠깐 여기 둘게. 두 사람 몸이 편해지면 이야기하자.”

듣기 한 명씩 같은 시간

“지금은 네 차례야. 네가 본 일을 말해 줘.”

“차를 먼저 쓰고 있었는데 가져가서 속상했구나.”

“이제 동생 차례야. 형은 잠깐 들어 보자.”

바꾸기 비난을 공동 문제로

“형이 욕심쟁이” → “둘 다 같은 차를 쓰고 싶어.”

“동생은 맨날 울어” → “갑자기 빼앗겼다고 느껴 속상했어.”

“너는 형이니까 참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해결 사과보다 회복 행동

“번갈아 쓸까, 같이 길을 만들까, 다른 차를 더 가져올까?”

“준비되면 미안하다고 말해도 돼. 먼저 무너진 탑을 같이 세우거나 새 종이를 가져다줄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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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용 · 중재 스크립트
공개 심문을 피하고 관찰한 사실, 각 아이의 관점, 환경 지원을 연결합니다.

참고 원천: 유니세프 형제 갈등 안내, 미국소아과학회 형제관계 안내 · 검토일 2026-07

가정·교육 현장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 행동의 한계만 분명히

“멈춰. 밀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안전한 곳으로 갈게.”

큰 소리로 이름을 지적하거나 반 전체 앞에서 누가 먼저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사실 한 장면씩 확인

“두 사람이 같은 삽을 잡고 있었고, 한 친구가 뒤로 밀렸어.”

“각자 본 일이 다를 수 있어. 한 사람씩 말해 보자.”

교사가 본 사실과 아이의 해석을 섞지 않습니다.

배움 말과 관점 연결

“둘 다 계속 파고 싶었구나. 기다리기 어려웠고, 갑자기 손이 와서 놀랐구나.”

감정은 인정하되 해치는 행동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원 환경까지 바꾸기

“차례 표시에 이름을 놓을까, 삽을 하나 더 가져올까, 함께 큰 구덩이를 만들까?”

반복 갈등은 재료 수·동선·기다리는 자리도 살핍니다. 특정 아이만 계속 다치면 보호 절차에 따라 기록·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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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뒤 · 다시 연결하기
즉시 화해를 강요하지 않고, 실행 가능한 회복과 다음 약속을 고릅니다.

참고 원천: 유니세프 형제 갈등 안내, 미국소아과학회 형제관계 안내 · 검토일 2026-07

가정·교육 현장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 아이가 고를 수 있는 행동

• 무너뜨린 것을 다시 세우기

• 새 종이·재료를 가져다주기

• 다친 곳을 살펴볼지 물어보기

• 잠깐 떨어져 쉬고, 준비되면 사과하기

• 내일 같은 상황에서 쓸 말을 함께 연습하기

금지 비교와 낙인 대신 관찰

“동생은 잘 기다리는데 너는 왜 못해?” 대신

→ “아까는 손이 먼저 나갔고, 지금은 ‘내 차례야’라고 말했네.”

“넌 원래 욕심쟁이야.” 대신

→ “지금 더 쓰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다음 사람 차례도 지킬 방법을 찾자.”

연령 기대 수준을 조절해요

1~2세 · 긴 대화보다 행동을 막고 같은 물건을 더 준비해요.

3~4세 · 감정과 바람을 한 문장으로 대신 말해 줘요.

5~7세 · 해결책의 결과를 비교하고 하나를 시험하게 해요.

반복적인 폭력이나 두려움이 이어지면 중재만 반복하지 말고 안전 계획과 전문 지원을 마련합니다.

평온할 때 정할 가족·학급 문장

몸은 안전하게 · 말은 한 명씩 · 해결책은 함께


